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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유가 강세 2004년까지 계속…
IEA, 유럽 폭염으로 수요 계속 증가 … OPEC 감산계획 중단 가능성

유럽을 휩쓰는 무더위와 중국 등의 경제회복으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, 석유수출국기구(OPEC)의 감산 정

책과 이라크 유전의 본격적인 생산 지체 등으로 공급은 줄어 국제유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.

국제에너지기구(IEA)에 따르면, 2003년 여름 유럽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냉방 가동에 따른 에너지 소비가 늘

어나고 있으며, 중국과 미국 등의 경제 회복 등으로 세계 석유 수요가 10%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.

반면, 공급 측면에서는 세계 원유 공급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OPEC이 가격 지지를 위해 생산량을 줄이고 

있으며, 베네주엘라와 나이지리아의 생산이 부진하고 이라크의 전후 유전복구 및 수출확대가 예상보다 늦어지

고 있다고 설명했다.

또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30개국의 6월 재고량은 25억1500만배럴로 전년동기대비 1억2900만배럴이 줄어

든 것으로 집계됐다. 세계 전체의 6월 석유 재고량은 전년동기대비 5% 적었다.

이에 따라 이미 급등하고 있는 국제유가가 하반기에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2004년 상반기까지 강세가 이어질 

수도 있다는 전망이다.

독일 경제지 한델스 블라트 인터넷판에 따르면, OPEC 사무국은 지난 주 OPEC 회원국의 원유 수출가격이 

배럴당 평균 28.72달러라고 발표했다. 7월 마지막 주에 비해 1.46달러가 오른 것이다.

런던 시장에서는 8월11일 Brent유가 전년대비 15% 오른 배럴당 29.91달러에 거래됐다.

키프로스에 본부를 둔 중동경제연구소(MEES)는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 유전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당분간 

터키를 통해 수출하기 어렵고 이라크의 전체 생산량이 2003년 말까지 1일 100만배럴로 당초 예상보다 20만배

럴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.

IEA 등은 3/4분기 이후에도 국제유가 강세가 예상되지만 상승 폭은 OPEC의 감산 중단, 이라크 원유 생산 

및 수출의 복구 정도, 중국 등 세계경기의 회복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.

OPEC이 8월11일 발표한 지난 주 국제유가는 OPEC이 설정한 가격 지지대(22-28달러)를 넘어선 것이어서 

감산중단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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